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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미처리 규탄성명 발표 기자회견

2024년 5월 29일 (수) 15:2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부의되며 전국 35만 가맹점주와 100

만 가맹점 종사자는 오랜 염원인 상생협의권 도입을 기대하였다. 하지만 김진표 국회

의장이 갑작스레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안건 상정을 하지 않아 상생협의권 도입이 무

산되며 경악과 절망에 휩싸였다. 

  2013년 가맹사업법에 단체구성권과 거래조건 협의요청권이 들어온 이후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사이 국내 프랜차이즈산업 브랜드 수는 3.21배 증가하여 11,844개, 

매출액은 1.79배 증가하여 164조원, 산업 전체 종사자 수는 1.66배 증가하여 151만 명

이 되는 등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프랜차이즈산업 성장의 이면에는 가맹점주의 눈물이 있었다. 가맹점주의 10

년 간 실질 영업이익은 2013년 연간 2,000만원에서 2022년 1,990만원으로 오히려 감소

하였고, 영업이익률 역시 2013년 8%에서 2022년 6.6%로 감소했다. 현장의 가맹점주는 

일정 자본에 본인 노동력까지 쏟아 부어도 최저임금조차 벌기 어려운 현실인 것이다.

  이렇게 열악한 현실에 가맹본사의 갑질까지 더해져 가맹분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분쟁이 단체화되며 사회적 비용 또한 커지고 있다. 가맹점주가 대화를 통해 

해결해보고자 가맹사업법 상 단체를 구성하여 본부에 협의를 요청하면, 이에 응하기는

커녕 점주명단을 요구하며 단체 정체성을 부인하고 가맹점주단체 파괴 활동까지 서슴

지 않고 있다. 결국 분쟁조정·신고·시위·농성 등으로 이어지며 분쟁이 장기화되었

고, 그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생업을 잃기도 하였다. 

  7년 전인 2017년 가맹본사의 연합단체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자정실천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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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하면서 자발적으로 가맹점주단체를 구성하도록 지원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하며 대

화하겠다고 하였으나 역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사실상 개별 가맹점주가 가맹본부

의 갑질에 대응하며 합리적인 대화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난 10년 세월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가맹점주단체 등록제와 상생협의권은 지난 19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계속해서 

발의 및 논의되어 왔다. 이미 충분한 숙고기간을 거친 민생법안임에도 논의가 더 필요

하다는 주장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기계적 답변을 이제 멈춰야 한다. 그리고 오늘 당장 본회의를 열어 가맹점주 상생협의

권을 처리해 가맹점주의 눈물을 닦아주길 바란다.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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